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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의 문화유산인 문화재(文化財)가 하나, 둘 외부세력에 침식

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취를 감추거나 변형되는 상태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문화재(文化財)의 현실이다. 사라진다든가, 변형된다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미묘한 감

정을 맛보게 하며, 점점 옛날의 고향에서 멀어져가는 느낌을 금치 못한다.

현대의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외(郊外)나, 인가(人家)의 외곽지대, 또 관광지대까지도 

현대 문명의 영향으로 , 유(有), 무형(無形)의 문화재(文化財)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더구

나 시골 벽촌이나 산간, 더 깊은 산기슭, 신비스런 사찰(寺刹)까지도 전기가 들어가고, 전화

가 가설되어 있는가 하면, 시멘트 블록 담장들이 무질서하게 쌓여져 가고 있다. 또 TV안테

나가 여기저기 어지럽게 치솟아 있는 등, 변화된 일들이 많다. 이런 현상은 근대화(近代化)

의 필연적인 영향이라고 하지만 유감스런 생각이야 금할 수가 없다. 정말, 옛 것을 빨리도

ㅗ 사라져 가는 것 같고, 새로운 문명의 표현은 쉽사리 늘어나는 시대다.

문화재(文化財)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문화창조과정(文化倉造過程)의 소산(所産)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自然)의 상태나 사실들이 개성이 강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문화적(文化的)으로 가치가 있고 개성이 강한 문화적(文化的) 유산(遺産)은, 그

것이 유형(有形)이든, 무형(無形)이든 시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래서 여러 영향으로 변형되거나, 전승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또는 국가나 민족, 작게는 부

락 사이의 전쟁이나, 인위적 사실로 소멸을 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한다. 이와같이 문화재

(文化財)가 소멸되거나, 변형되고 전승이 단절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왜냐하면, 

민족이나 국가가 조상의 정신과 핏줄을 이어받고 있다면, 문화재(文化財)는 조상들의 창조

적(創造的) 특질, 또는 문화유산을 통하여, 민족 문화를 이뤄나가고 개성 있는 문화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데, 보존의 가치와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문화재(文化財)

는 그 원형적인 자취나, 본래적 사실을 보존 하는데서 그 활용의 목적으 다 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문화재(文化財)는 여러 여건으로 전승이나 보존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또 

전승이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본래적인 것에서 멀어져가는 경우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래적인 자취나 상태를 남기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진

(寫眞)의 기능이며 묘미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피사체를 단순한 기록이라는 

재현적인 입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작가의 정신과 작품구성의 의도에 따라 문화재의 

기록사진은 다양해질 수 있다. 특히 문화재(文化財)를 사라져간다는 위기적 모순에서 보존

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그 위기를 해소 할 수 있다면, 기록사진의 보존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통하여 다양한 창작표현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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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문화재(文化財)가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힘에 의하여, 서서히, 또는 갑자기 변

모나, 소실의 위기를 안고 있지만, 사진이라는 기능, 또는 본래적인 수단을 통하여, 문화재

(文化財)의 여러 면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문화

재(文化財)라는 대상에 대하여 창작적(創作的) 표현(表現)이어야 하고, 또 이런 표현 방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록사진(記錄寫眞)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충분하고

도 적절한 표현이 되기 위한 사진의 한 방법으로써 도큐멘타리 사진의 특징적 세계를 말하

려고 한다. 또 이런 유파가 지니는 표현의 특징적 기능을 통하여 효용성의 확대 등을 말하

려고 한다. 그래서 앞에 말한 방법을 위하여 도큐멘타리 사진의 본질적인 면― 기록성에 대

한 창작적 기능에 관한 것―에 대한 문제와, 도큐멘타리 사진의 전개, 표현상의 문제 등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배경으로 문화재의 도큐멘타리 사진 창작을 위하여 

직접, 간접 형태의 조사방법, 문화재에 대한 사진가의 안목 등을 실제적인 입장에서 설명하

려고 한다. 끝으로는 창작대상으로 문화재(文化財)의 일부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작품 

구성을 보이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그러므로해서 문화재에 대한 사진적(寫眞的) 해석이안 

표현이 주는 문제성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록(記錄)의 기능(機能)은 사진이 가지는 숙명적인 역할이며 생명

(生命)이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서 기록사진(記錄寫眞)의 분야는 객관적이고, 재현에 치중

해서 창작적(創作的)인 요소가 용납될 요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할런지 모르겠다. 그

러나 기록사진(記錄寫眞)도 창작적인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분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회적(社會的)인 관계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또 대상의 존재를 구성하는 내면적

인 추구, 내적 구상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기록사진(記錄寫眞)이란 

Dowmentary photography란 어휘의 번역으로 실재(實在)하는 것에 대한 창작 표현을 얘기

하는 것이다. 이러 사진분야의 한 유파는 미국(美國)에서 연원된다. 미국사(史)의 초기, 즉 

개척시대(開拓時代), 남북전쟁(南北戰爭), 기타 사회적 위기를 지내오면서 점차적으로 다양

한 표현세계가 이뤄졌으며, 시대에 따라서 표현 방법도 그 가능성이 넓어 졌다. 오늘에 와

서 이런 표현 방법은 실재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이와같은 대상에게 주관적 해석

을 가능할  수 있는 창조적 표현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의 실재적인 것 

이외에 자연(自然), 풍물(風物), 사회적인 것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인 해석을 창작 작

품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진 예술가, 또는 

사진가들에게도 자연이나, 풍물, 전승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와같

이 도큐멘타리 사진가나 사진 예술가들이 동일한 대상을 작품상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견

해(見解) 차이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본질적인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대상에 대한 작가의 견해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즉, 도큐멘타리 사진

가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진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자연(自然)이나 풍물(風物), 전승적(傳

承的)인 것들, 즉 자기(自己) 대상을 정서적 표현, 취미적(趣味的) 표현으로 일관하여 객관

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점이다. 이와는 다르게 도큐멘타리 사진가들

은 자기의 대상,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철저한 기록적 태도로 일관하여 정서적 표현이나 취

미적 태도를 거부한다. 그리고 자기 대상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시하면서 사회적 관계나 문

제를 두고 생각하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택한 문제를 정밀하

게 조사하거나, 사물 그 자체에서 객관적인 문제를 분리하여 종합된 문제의 주제를 설정하

여 새로운 자기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관련성 있는 사건이나 대상을 외형적으

로 나타나 있는 상태와 대상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생명감을 통찰하여, 대상이 존재했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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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 상태, 역사적인 이장에서의 문제성들을 광범위하면서도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 줄 수

가 있다. 이런 창작 표현 태도는 역사적 시점에서 과거나 현재, 미래를 통하여 볼 수도 있

고, 예견할 수 있는 문명(文明)의 상징적인 문제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상호관계, 즉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기록적(記錄的)인 사진 표현은 

일반 예술 표현상에 표현방법의 혁명적인 분야를 더하게 되었다. 손과 붓으로 하는 여하한 

기록 방법도 카메라라는 기계의 역할에는 그 가능성의 한계가 두렷해졌다. 그러나 사진사

(寫眞史) 초기에는 사진의 기록성이 충분히 성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진(寫眞)은 회화(繪

畵)의 범주에 스스로 회화(繪畵)의 수단으로 사진(寫眞)을 정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기록(記錄)이라는 사진의 역할과 사명이, 회화(繪畵)처럼 동일한 표현 방식으로, 

스스로 격하시키는데서 오랫동안 묻혀 지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진은 기록성을 확립하

고, 기록성의 특성을 인식해 나갔다. 또 이와 같은 점을 개발해가면서 사진 예술의 독자성

을 획득해 얻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예술에 부여되지 못했던 기록성이라는 가장 큰 특

징인 예술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 기록예술로써 사진예술(寫眞藝術)의 확립을 가

져왔다. 기록의 수단인 카메라는 앞으로 그 기록적인 기능만 충분히 발휘된다면 눈에 보이

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까지도 창작 영역으로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도큐멘타리 사진이라도 대상의 표현, 또는 대상을 추구하는 입장에 따라 몇가지의 형

태로 나눌수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社會的)인 사건이나 문제를 충실하게 목격하면서 그것을 기록해 나가는 도큐멘타

리 사진과, 사물(事物)이나 사건의 내면세계(內面世界)를 응시하면서 그 내면적 생명(生命)

을 구체화하여 기록하는 방법(方法)도 있다. 또 하나는 스냅이라는 수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물체, 또는 사물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순간 순간 속에서 불가사의한 비젼

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충실하게 목격하는 도큐멘타리

사진은, 때로는 저항감이나 위기의식을 깊이 느끼게도 한다. Lewis W. Hine(1874∼1940 

미국(美國)은 한 시대를 지내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집요하게 사건을 파헤치면서, 카

메라와 그의 뛰어난 사회문제의 통찰력 리얼리스트적인 안목으로 자기의 주변 세계에 민감

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 사회의 격동기에 도큐멘타리 사진을 통하여 

충실한 시대의 목격자로 위기를 기록했다.

이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E. Atget(1856∼1927프랑스)나 E. Weston(1885∼1958미국(美

國))은 사물의 내면적 생명(生命)을 응시하면서 그것을 구체화하여 기록해 보이는 도큐멘타

리 사진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E. Atget는 사진 창작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 지역으로 파

리 이외에는 찍어본 일도 없었고, 실지 작품상에도 파리 밖에는 없다. 극히 파리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의 작품은 가치나, 표현에 있어서 거의 외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Atget란 사람을 아는 사진가들이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돌로 불운한 시대의 

사람이었다. 만년에는 불행하게 고독과 실의에 싸여 죽어갔다. 그의 파리의 기록 작품 중에

서 양복점 쇼윈도우를 찍은 작품을 살펴보면, 쇼윈도우의 유리창에 건너편 거리의 정경이 

그대로 비치어,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양복들과 마네킹이 서로 반추되어 환상적이고, 

불가사의한 심상적 이미지를 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 E. Weston은 크로즈업된 오부제적 

작품을 즐겨하였지만 특히 그의 누―드는 철저하리만치 기록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물체를 보는 그의 안목에는 감정이나, 선입견 등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표현된 누―

드는 마치 과실이나, 그밖의 딴 사물을 연상할 정도로 변모된 물체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

다. 이와같은 도큐멘타리 사진은 사진이 갖는 기록적인 기능을 충분하면서도 다양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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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기록적 

표현에 의한 영상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파괴시키고, 상식적인 관념

세계를 해체하여 버릴만큼 강열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내면적 생명감을 추구하는 도큐멘타

리 사진은 외부적 세계의 사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자적인 사진 세계를 이뤄왔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사물이 움직이는 순간 순간 속에서 불가사의한 비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써

의 스냅 위주의 도큐멘타리 사진은, Bresson(1908)의 결정적 순간(瞬間)이라는 독자적 사진 

미학 이론을 통하여 움직이지 않는 사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현실까지 창작 영역으로 넓

히었다. 더 나아가서는 B. Cada(1913∼1954헝가리)의 전쟁 도큐멘타리 사진을 통하여 스트

레이트한 기록의 세계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Bresson을 리얼리티를 중요시하는 도큐멘

타리사진가라고 한다면 B. Cada는 행동적인 도큐멘타리 사진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Bresson의 사진세계와 B. Cada의 사진세계를 비교해 보면, 리얼리티와 스트레이트 사

진 사이를 공통을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창작 영역이 가능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상을 추구하는 입장에 따라 몇 가지 도큐멘타리 사진 표현을 살펴봤다. 그러

면 문화재(文化財)라는 민족 공유의 재산을 창작 대상으로 할 때 도큐멘타리 사진의 기능이

나 효용성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또 창작 대상으로써 가능성은 얼마 만큼인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 나라의 문화재(文化財)는 외국(外國)의 경우와는 다른 입장을 겪었다. 멀리는 임진

왜란과 병자호란, 가까이는 일제와 6․25동란을 겪는 동안에 많은 것이 소실, 유실, 변형되

었다. 뿐만 아니라 쉬임없는 새로운 문명(文明) 세력의 영향으로 서서히 변모해 가는 상태

를 방치해 왔다. 이와같이 소실되거나 유실, 원상태에서 변모해가는 문화재(文化財)는 사진

의 기능을 통하여 재현적(再現的) 효용(效用)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효용성(効用性)을 사

실의 기록을 통하여 보존, 사실 파악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보존이란 어디

까지나 재현적(再現的)인 보존이며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사실의 기록이다. 세계 

최초의 전쟁사건으로 얘기되는 1855년으 크리미아 전쟁을 촬영한 R. Fenton(1819∼1869영

국)이나 미국의 남북전쟁에 종군하여 당시 전쟁의 전말적(前末的)인 사실을 기록한 M. 

Brady 등의 도큐멘타리 사진은 당시의 전쟁 상태, 전쟁의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

한다면, 도큐멘타리 사진을 통하여 전쟁의 현장을 찾을 수 있고, 당시의 전쟁 형태나, 수단 

등을 백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사실의 기록, 재현의 기능이 주

는 효용성은 바로 사실의 확인인 것이다. 그래서 도큐멘타리 사진 표현 대상으로써 문화재

(文化財)는 그것이 유형(有形)이든 무형(無形)이든 간에 가능할 수 있다면 원형적인 상태,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보존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도큐멘타리 사진의 창작 대상이 된다고 하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

상의 확대는 외견적(外見的)인 사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문화재 전반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도큐멘타리 사진을 구성한다면 대상의 외견적(外見的)

인 재현(再現)에 국한시키는 것에서 정신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개의 작품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세계를 보면 외견적인 것에서 머물러 표제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래서 피사체를 중심으로 정신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문제나 시각적인 기능을 외면하는 작품

을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현실을 수용해야 하는 도쿠멘타리스트는 외부적 현실 

이외에 정신적인 세계 까지도 주체성을 가지는 강한 자기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표현

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현실들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면서,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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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치관․이해심․정신적인 조직 등 몇 개의 항목에 따라 분류하면서, 자기 표현의 가능

성을 찾아본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앞에

서도 얘기했듯이 스트레이트한 방법이라든가 리얼리티를 추구하던가, 아니면 대상을 응시하

여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성해 보여 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바란다면 표

현의 복합적인 도쿠멘타리 사진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다.

또 하나는 이런 자기 표현의 가능성이 성립되더라도 작품에다 통일된 질서를 맺어 주어

야 한다. 문화재(文化財)는 작품소재(作品素材)로서 그 유형(類型)이나 숫자 등이 대단히 광

범위하기 때문에 흥미라든가, 일방적인 충동에 이끌리어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용과 형식을 통일하고 일관적 사상을 나타낼수 있는 주제에만 소재 선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통제된 구성을 통하여 문화재(文化財)라는 정신적 소산(所産)이 사진

적(寫眞的) 질서를 맺을 수 있고 일관된 정신 세계를 정리하는 표현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

신 세계의 복합적인 표현을 얻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기능을 화대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적

인 기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몇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대상 표현에 

알맞는 방법 선택이 중요한 일이지만, 대개 편집된 사진 표현 방식이라든가, 스토리를 중심

으로 한 사진, 좀 다른 방편이지만 엮음사진(조사진(祖寫眞))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한편으론 특징적 소재인 문화재, 더구나 우리의 역사적 소산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와는 다른 시각적 확대를 연구하여볼 과제라고 생각한다.

걸작 중심의 사진, 편집된 사진 구성, 스토리 사진, 엮음사진(조사진(祖寫眞)) 등은 그들

대로 하나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표현을 통하여 신선하고, 

주제의 확대된 표현들을 봐 왔으며, 이런 것은 그들대로 하나의 기능을 충분하게 살렸다. 

그러나 문화재(文化財)처럼 특수한 사정에 놓여있는 창작대상(創作對象)은 이런 기존적인 

시각 기능보다는 새로운 시각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미답지

대이다. 전통적인 문제라든가 전승적(傳承的)인 사실의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표현이 이뤄

져야만 표현의 확대가 보다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부

문을 예로 본다면, 가령 색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색감은 건축에서 보여주는 것과 전

승적인 샤마니즘에서 보이는 색감은 공통성이 없다. 건축에서의 단청 등은 다분히 인위적이

고 조형적인 생각을 전재로 하고 있지만, 샤머니즘에서 나타나는 옷이나 행사 대의 색깔은 

다분히 버려진 색감이고 산야에 흩어져 있는 색깔 등이다. 어런 색의 유형을 대상을 위주로 

빈도조사를 하여 얻어진 색감을 통하여, 색에 의한 표현등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으며, 선

이나 조형, 형태, 물체 구성의 안배 등 외형적인 문제를, 고건축물(古建築物)이나 자기(磁

器) 등의 문화재(文化財)를 통하여 시각적인 확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언제고 이런 창

작 표현의 시각적 확대는, 우리의 고유 문화소산을 담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기하고 새로

운 표현 방법으 발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작가는 의도적인 기록사진의 세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다. 

다음은 도쿠멘타리 사진 표현 대상으로 문화재(文化財)를 소재(素材)를 할 때 창작 대상

으로 표현의 가능성이나 한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난점이 많다. 문화재는 

앞에서도 애기했듯이 문화(文化) 창조과정(倉造過程)의 소산으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또는 종교적 기타에 걸쳐 그 가치(價値)는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 표현

에 있어서도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분히 기록적인 입장으

로 치중하게 되고, 시대적인 관계나, 내면적인 추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문화재를 소재로 한 사진들이 재현적인 기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기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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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개념에 끌려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은 종속 관념으로 타락하고 만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문화재(文化財)를 사진적인 해석으로 바꾸어 표현에 적응시키는 문제다. 문화재의 가

치여부는 역사상, 예술상, 보존 가치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진은 

이런 가치 부여에 따른 결과를 사회적인 관계를 맺거나, 내면적인 생명감을 통하여 사진적

인 해석을 성립시켜야 한다. 있는 사실의 재현(再現)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객관적인 

표현, 정신작용으 소산과 역사성, 예술적인 가치의 확대, 방치된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위

기 의식등을 통하여 사진적인 해석을 확대하여 표현을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작가 스스로 

문화재(文化財)를 발굴하여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알맞는 구성을 성립시켜 본다면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다.

이상으로 도큐멘타리 사진의 본질과 기능을 살펴보면서 문화재(文化財)라는 특정한 소재

를 표현하는 문제를 말해 왔다. 다음은 도큐멘타리 사진의 구성에 따른 조사 방법, 실제적

인 작품 구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도큐멘타리 사진 표현 대상으로 문화재(文化財) 전반적인 

것들을 피사체로 선택할 때 작가의 의도에 다라 여러 가지 구성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적으

로 촬영하기에 앞서 피사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사하거나, 검토할 문제들이 많이 있

다. 먼저는 문화재(文化財)를 촬영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그 피사체의 선택과 그에 따른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문화재(文化財)라고 하더라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이든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명

승적인 자연, 천연기념물, 그 속에서도 시대를 이어오면서 정신적인 세계가 일관된 문제라

든가 양식(樣式)의 발달, 전승적인 세계의 새로운 해석, 같은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에 따른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작가 스스로 조사와 답

사에 나서야 되고 이런 문제의 조사나 발굴에 끈기있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문화재(文化財)를 중심으로 한 창작 활동을 했던 경험에 따라, 촬영을 위한 계획으 몇가지

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맨 먼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 그에 따른 촬영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촬영할 목적지가 결정되면 몇가지 요령으로 조사를 하여 둔다. 조사는 될 수 있으면 세밀하

면서도 촬영이나 사진 작품 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개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전승적인 문화재 또는 유형의 문화재 등, 여러 가지라도 그것이 소재(所在)하는 주위의 

노인(老人)들에게 정보를 얻어 갖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일들은 어떤 때에는 새로운 사실

을 얻어 들을 수도 있고, 핵심적이거나 결정적인 사실을 쥐고 있는 노인(老人)들도 있기 때

문이다.

◎문헌(文獻)이나 자료가 있으면 전부 조사해둘 필요가 있다. 문헌이나 자료를 통하여 창

조과정(倉造過程)의 전말(前末)을 밝힐 수도 있지만, 문화재(文化財)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사실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생활(生活)의 수단을 조사한다. 농촌(農村)이나 어촌(漁村), 산마을은, 생활양식(生活樣

式)은 비슷하지만 생계의 방법이나, 집의 구조 등에는 약간 또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생계를 이어가는 도구, 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 가는가, 생활이 되는 작업

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찾아 본다면 그 지방의 문화적(文化的) 소산에 주어진 영향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하고, 땅을 파고,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할 때는 어떤 모양으

로 나서는가를 고찰한다. 그리고 작업의 순서, 작업주의 제반과정을 살피면서 지방이나 또

는 일정 지역의 특성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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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집은 처음 어디에 지었으며,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지었었는가등 주택, 생

활터전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집은 생활하기 쉽고 풍부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면, 주택의 역사는 그런 충족이 얼마나 가능했던가에 따

라 전승적인 자원의 축적이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활터전 속에서 그들은 집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때의 지역사회, 부락사회의 질서 안정된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며, 어떤 조직이 있었나에 대한 조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를 통해서 문화재(文化財)의 기원에 대한 간접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보

는 방법이랄 수 있는 점을 얘기했다. 즉 생활방식이나 수단, 생활의 내용, 질서 조직을 통하

여 문화 창조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형태의 미적인 만족을 이루었던가를 알 

수가 있다. ㄱ러면 다음은 직접적으로 창조작업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정 아래 다음 몇

가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문화재를 완성하는데 운반 수단은 어떠했는가, 돌이나 나무 쇠붙이 등, 재료의 운반 뿐 

아니라 일상 생필품의 운반까지도 가능하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운반 문제는 당시에 짐승

이나 아니면 인위적인 힘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퍽 흥미롭게 상

상된다. 그리고 그런 운반의 역사를 통해서 문화창조(文化創造)의 열의와 집념까지도 알아

볼 수 있다.

◎이것을 생활양식(生活樣式)이겠지만 장례(葬禮)와 결혼(結婚) 기타 예절방법은 어떠했

는지 조사한다. 이러면은 가정 또는 부락(部落)이 집단으로 가담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했

다. 그래서 결혼식(結婚式), 장례식(葬禮式)에 대한 절차라든가, 출생(出生)후의 소망, 기대 ,

결혼식의 내용이나, 절차를 통하여 전승되어오는 민속의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도 있다. 특

히 생사(生死)나 결혼(結婚)등은 인륜대사로 여겨 온 우리의 풍속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상

이한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다음은 이와는 좀 다르게 묘를 쓰는 풍수설이라든가 출생에 따른 금기나 행사, 죽음

의 종류에 따른 사고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일이다. 특히 출생이나 사후 문제는 여러 

가지 미래관이나 금기로 되어 있는 일들이 많으므로 곳곳마다 이에 따른 풍속은 다 다르다. 

다음은 집단적인 행사인 부락제(部落祭)에 대한 샤마니즘 경향을 조사한다.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의미를 띄는 부락제(祭)나 샤마니즘적인 집단 의식이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부락제(祭)를 이루고 있는 종교성이나 또는 샤마니즘

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때에, 어떻게 지내지고 있었나? 또는 더 자세히 일자(日字)와 

시간(時間), 순서 등에까지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무대는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두었으

며 무대를 필요로 했던 샤마니즘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순서를 위해서 장비나 도구는 무

엇을 썼는가, 등에까지도 관심있게 조사한다. 또 하나는 샤마니즘에 따라서는 샤만을 대리

한 주술자는 어떤 계층에 위치하며 그의 권위나, 효험은 얼마만큼 감동을 주고 있었나, 더 

나가서는 이런 집단 부락제(祭)가 현대에 전승되고 있는지, 전승이 되더라도 , 어떤 형태로 

전승이 되고 있으며 원형 상태에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더 나가서는 이런 부락제(祭)가 

전승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전승이 불가능해졌던 여러 지역을, 발

생과정이나 부락제(祭)의 내용을 서로 비교 검토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문제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조사와 직접적인 조사를 문화재(文化財)의 소재지(所在

地)를 중심으로 알아본다든가 조사 또는 답사하는 경우를 설명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현존하는 문화재(文化財)는 할 수 있는데로, 하나라도 더 많이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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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일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런 조사가 끝나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 충분한 정리가 되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촬영의 

포인트는 의도적이고, 그 의도를 살리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문화

재(文化財)라고 하더라도 외형적(外形的)인 입장에서 생활적(生活的)인 것, 내면(內面)의 생

명감(生命感)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그 기록사진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문화재(文化財) 중에서 고건축(古建築)을 대상으로 한다면, 집의 외견적(外見的)

인 모양, 건축양식(建築樣式)의 개성미(個性美)를 추구하는 경우도 성립하고, 집을 이루는 

목재(木材), 기와 돌 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재료(材料)들이 구성하는 조형미(造型

美), 조형(造型)의 분위기를 표현한다든가, 지붕의 형태를 통하여, 시대적인 발전 과정, 또는 

지부과의 상호 관련 등에 걸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현대적인 것들―의 물체들이 사진의 내용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진 화면상에는 되도록 정리하는 입장을 취

하여 간결한 표현이 되도록 하고, 공간의 이용을 분위기와 더불어 재치있게 하는 문제도 고

려에 넣어 둘 필요가 있다. 또 생활적인 소산에 속하는 문화재(文化財)로서 농기구(農器具), 

장식품들을 예로 든다면 현대화된 것들 속에서, 옛날 것과 같은 것, 전혀 전승(傳承)이 단절

된 것 등을 나누어 구성을 해보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외형적인 문화재와 생활적인 것을 

믹셔해 가면서 다른 차원에서 사진적인 해석을 맺으려는 작품구성도 유익할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앵글이라든가, 미적(美的) 쾌감, 극적인 시츄에이션 등을 작품 구성에 따라, 여

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자연(自然), 옛것 전승적인 것인 일들을 대

상으로 작품구성을 일변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옛 것에 근대화된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하

는 길도 있다. 특히 옛것에 치중하다 보면 생명감(生命感)이 약하거나, 나약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대적인 요소를 더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다.

이상으로 실제 표현 대상의 문제를 조사하여 구성에 대한 것까지 생각해 보았다. 끝으로 

우리의 문화재중(文化財中)에서 고려의 청자(靑磁), 범종(梵鐘), 사찰(寺刹), 불상(佛像), 장

승 등 다섯 부분을 문화재라는 특정한 소재의 특질을 염두해 두면서 사진 표현의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① 고려청자(高麗靑瓷)

청자(靑磁)는 고려(高麗)의 비색(秘色)(또는 비색(翡色)이라 할 정도로 우수한 문화재(文

化財)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가지 각색의 상형(象形), 아름다운 유색(釉色)에 집념된 

시대에서 상감법(象嵌法)을 터득하여 무늬나 모양을 장식하는 기술에서 고려청자(高麗靑磁)

는 절정을 이루는 듯하다. 이렇듯 청아하고 비색(秘色)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자기(磁器)

인 것처럼 사진 표현 또한 어려운 점이 많다. 광선의 반사로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일이 

꽤 까다롭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을 마스터한 다음에야 자기 표현을 가능하

게하는 문화재(文化財)이기도 하다. 

도큐멘타리 사진의 구성을 위하여 당시의 요지(窯地)였던 전라남도(全羅南道) 강진(康津),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扶安),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 부근, 경기도(京畿道) 고양

(高陽) 등 현장에 가서 자기(磁器)를 구어내던 요지(窯地) 부근의 지방이 청자(靑磁)에 쏟은 

정신적인 기여,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도요지의 특색 등을 찾아보려는 조사

를 했었다. 또 여러 문헌(文獻)이나 기타 사실에서 청자(靑磁)의 변천과정. 즉 아무런 장식

없이 비색(秘色)에 몰두했던 때 상감법(象嵌法)이 원숙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장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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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시기라든가 철사(鐵砂), 진사(辰砂) 등의 사용이 이뤄졌던 과정을 통하여, 당시의 미적 

가치 개념이라든가, 그 시대의 정신문명을 향수할 수 있었던 귀족 계급의 정신적 발전 과정

까지도 연관을 시켜 봤다. 또 하나는 될 수 있는대로 고려자기(高麗磁器)는 하나라도 빠뜨

리지 않고 봐두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청자(靑磁)가 주는 분위기에 휩싸여  보기도 하고, 광

선 상태에 따라 변형되어 가는 모양을 추적해서 극적인 상태가 되는 경우를 기다려 보기도 

했다. 대개 이런 요령의 사전 조사에서 얻은 결론에 따라 사진 구성은 시대적인 표현, 정신

적인 면, 외형적인 면을 통하여 자기 표현에 이르려고 했다. 가령 초기 청자(靑磁)에서부터 

동일 형태의 자기(磁器)를 시대적인 기준에 따라 기록하여 변천을 이루게 했던 시대적인 힘

을 보여주는 방법도 시도해 봤다. 또 무늬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당시의 정신적인 흐름이

나 정신문명의 주역들의 정신생활을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무늬나 장식을 일관되게 기록해 

나갔다. 이와느 다르게 청자(靑磁)의 형태(形態)를 통하여 극적인 분위기나 신비성을 표현

하는 방법도 구성했다.

② 사찰(寺刹), 범종(梵鐘), 불상(佛像)

우리나라의 사찰(寺刹)에는 범종(梵鐘), 불상(佛像), 탑(塔), 각조(刻彫) 등 조그마한 박물

관이라고 생각하리만치 문화재(文化財)가 많다. 특히 범종(梵鐘)이나 불상(佛像)을 사찰(寺

刹)과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佛敎)라는 신앙으로 이뤄진 문화적유산(文化的遺産)

이라는 점도 있고, 대개 절을 중심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진

가들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작품 구성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다. 필

자는 정신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보다 더 대상에 접근한다는 입장에서 분리하여 도

큐멘타리 사진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범종(梵鐘)은 옛날 인도에서 시각을 알리는 종을 울려 인생의 무상을 경고했다는 전설이 

있다. 우리의 종은 종마다 애처로운 전설이 얽혀 있기도 한데 당시의 불심이 대단했던 면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종이 불가사의한 힘이나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다. 범종(梵鐘)은 소리

도 아름답지만 표면(表面)에 조각(彫刻)되어 있는 모양 또한 아름답기 그지 없다. 종은 아

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무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필자는 표면에 나타난 형상과 종소

리를 연관지어 보려고도 했지만 어떤 결론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종마다 조각되어 있는 무

늬를 작품 구성의 포인트로 착안했다.  오대산(五臺山) 상원사(上院寺) 범종(梵鐘)의 비천상

(飛天像), 경주(慶州) 성덕대왕(聖德大王) 신종(神鐘)의 연꽃 문모 등을 통하여 미적쾌감(美

的快感)을 표현하려고 했다. 미적(美的)인 쾌감(快感)은 내적(內的)인 생명(生命)을 추구해

서 얻어지기 때문에 표현 과정에서는 많은 난점이 있다. 표면(表面)에 나타난 문모를 표현

하더라도 제작 당시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질서를 맺기 위해서 문모에 따라 별개의 형상과 

같은 무늬라도 변화를 따라 구성하는 방법을 택했다.

불상(佛像)은 불타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다. 지금도 발굴이 되고, 가끔 새로운 불상이 발

견된다. 그래서 불상은 자기 발굴에 따른 사진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필자는 

불상에서 얼굴의 표정, 손의 모양, 불상의 대좌에 작품구성의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석굴암

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를 통하여 광선의 영향, 선의 조화, 분위기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해 봤다. 결론으로 광선에 따른 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잇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

전에 비치는 조화며, 본존(本尊)과 기타의 불상들이 명암(明暗)에 따라 배열의 효과가 다른 

점들을 착안하였다.

사찰(寺刹)은 건축에 중점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년 동안을 통하여 행해지는 행사를 두고 

작품 구성을 하기도 한다. 필자는 종합적인 방법으로, 즉 건축양식, 소산물(所産物),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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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순례자들 등에 걸쳐 사찰(寺刹)의 특색으로 질서를 맺는 구성을 했다.

②장생(長牲)

장생(長栍)은 대개 사람 형상을 조각하여 세워둔 입상이다. 민가가 있는 동구 밖 길가에 

세워지거나 사찰(寺刹) 입구에 세워져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장승은 길가에 세워져 

부락과 부락 도는 더 넓게,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고, 이수를 적어 이정표(里程標)의 구실을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민간(民間)의 수호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고 한다. 

대개 장생(長栍)은 귀신을 쫓는 신통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액운이 닥쳐 온다든가,  질병이

나 전염병이 유행하면, 귀신을 쫓아 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이와같은 장생(長栍)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목장생(木長栍)과 돌로 만들어져 있는 석장생(石長栍)이 있지만 장생(長栍)

처럼 수난을 많이 겪고 있는 문화재는 없다. 알려져 있는 것도 그렇지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것은, 근대화라는 입장에서 미신으로 생각하거나, 주술의 효험이 망각되어 가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파헤쳐서 땅에 딩굴거나, 시멘트를 뒤집어 쓰는 일들이 보여

지고 있다.

필자가 가장 주의깊게 관찰해 왔고 집념을 가졌던 장생(長栍)중에서, 쌍계사(雙溪寺) 입

구(入口)의 목장생(木長栍)과 나주(羅州) 불승사(佛僧寺) 부근의 석장생(石長栍)이 있다. 나

주(羅州) 불승사(佛僧寺)의 석장생(石長栍)은 도큐멘타리 사진을 구성하기 위하여 계절마다 

혀장 조사를 하였다. 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부근들의 노인(老人)들에게 유래

라든가, 운반 등의 기초적인 것에서, 제(祭)를 지내는 시기, 주위의 접근을 막는 일자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효험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비밀스런 대좌 등을 유심히 살펴 

봤다. 이런 사전 조사에 의하여, 극적인 구성을 시도하려고 결정하고 계절적인 주기로 변화

를 촬영하여 비교 하기로 했다. 필자가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여겼던 것은 담장이가 머리 위

까지 덥혀져 있던 여름, 접근을 막는 시기에 새끼줄의 신비성과 어울려져 있는 현상을 목격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작업은 역시 부단한 노력이나 인내심이 갑절로 필요한 일이 었다. 또 

쌍계사(雙溪寺) 입구(入口)의 목장생(木長栍)은(지금은 현장(現場)에 없다), 주위의 분위기

를 작품 구성의 포인트로 하였다. 목장생(木長栍)이 있는 장소는 사찰이 주는 분위기에 영

향을 바도 있지만, 서려의 대면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장승의 권위의식 등이 불안해

하고, 신비스런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또 목장승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다분히 돌격적이

어서 위압을 느끼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주위의 민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다. 

한편으론 장승은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문화재들 속에서 시대적인 시련을 가장 크

게 받고 있고, 오해의 대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사진가로서는 강한 애착과 함께, 사실의 기

록이라는 작업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앞에서도 얘기 했지만 문화재(文化財)를 대상으로 하는 도큐멘타리는 인내가 필요한 작업

이며, 사실의 기록이라는 리얼리티를 중하게 여기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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